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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recognition of future career and nurse’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nursing school system. This study was based on cross sectional descriptive method. The data were

analyzed by x²-test, t-test, and ANOVA using PASW WIN 18.0 program.

The data represented that students who were doing associated degrees or bachelor degrees, showed

the similar level recognition of future career and nurse’s characteristics. However they showed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the career where they could create and new things(t=2.933, p=.004) and

working part time(t=2.328, p=.021). In regards to recognition of nurse’s characteristics bachelor degrees

students had higher professional ethics(4.59±.44).

This study proposed that these research results could be used for improving methodology of nurs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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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간호사로서의 진입은 3년

제 또는 4년제 간호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3년제 간호학과의 수는 136개로

서 그 학생 수가 41,587명, 4년제 간호대학의 간호

학과 수는 141개로서 36,247명이며 졸업인원은 2만

여 명에 달한다[1]. 앞으로 간호교육의 4년제로의 

일원화의 움직임이 있지만 현재 임상 실무현장에

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70%가 3년제 간호대학을 졸

업하였으며, 취업 이후에도 4년제 학사 수준의 교

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나은 전문직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문직 간호사 양

성이지만 학제에 따른 간호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그중 지도력과 

연구능력은 주로 4년제 간호대학 교육 목표에 주

로 포함되어 있었다. 앞으로 4년제 교육 일원화가 

진행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신규 간호사의 역할 수

행에 있어 기대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그러므로 3년제와 4년제 간호대학에서는 간호

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중심으로 교

육목표설정과 목표달성수준을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진로는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중요한 

과업으로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와 진로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학

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진로에 

대한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한 중요한 교육중의 

하나이다[3]. 하지만 간호 대학생들의 경우 취업 

이후에 신규 간호사로서 일하면서 현실적 충격을 

해소하지 못하여 전문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4]. 그 원인 중 하

나로 신규 간호사의 뚜렷한 간호 이념이나 직업관

을 형성하지 못한 채 간호업무에 임하는 것으로 

이것은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 낮은 직업만

족도와 높은 이직 의도를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5]. 진로인식은 진로교육을 통해서 정련

되고 변화될 수 있으며[6] 간호 대학생들의 진로인

식에 대한 Bang & Cho의 연구[7]에서는 간호에 

대한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팀 

조직 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

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제 간 학생들의 진로인식

을 파악하고 비교하여 이를 기초로 진로인식에 대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간호사 자질은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성품

이나 능력으로 전통적으로 헌신, 신뢰, 성실을 포

함한 성품과 숙련된 기술, 병원 정책이나 사회문제

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8]. 간호 대학

생이 인지하는 간호사 자질로는 3년제에서는 간호

사로서의 직업인의 특성인 지식, 기술을 갖추는 것

을 강조[9]하는 반면 4년제에서는 직업인의 특성보

다는 내적인 성장 등을 더 중요한 자질로 간주하

고 있다[10]. 간호사 자질 인식은 간호 대학생들이 

임상실습 경험 속에서 간호사에게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고[9] 숙련된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자질

에 맞는 전문적 지식과 실무에 적용하는 기술을 

잘 익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교육현장에서부

터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스스로 가치 있는 개

념을 확립하기 위해 직업에 대한 진로인식을 가지

며 교육과정을 마친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그 역

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간호사 자

질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간호교육에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간호 분야에서 진로에 대한 

연구로는 진로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7]진로 정

체감에 관한 연구[11],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3]등

이 있고 학제에 따른 학생 간의 차이를 탐색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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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호사 자질에 대한 연구

로는 일 대학에서의 학년별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자질에 관한 연구[7] 3, 4년제 간호 대학생

들이 인지하는 간호사 자질에 관한 연구[9][10]등이 

있고, 대부분은 한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간호 이

미지를 보는 연구이며 학제에 따른 진로인식 및 

간호사 자질에 대한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곧 취업을 할 3년제 3학

년과 4년제 4학년의 진로인식, 간호사 자질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고 비교하여 교육과정에서의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제에 따른 간호 대학생들의 

진로인식, 간호사 자질 인식을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학제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학제에 따른 진로인식 정도와 순위를 파악한

다.

3) 학제에 따른 간호사 자질 인식 정도와 순위

를 파악한다.

4) 학제간 진로인식, 간호사 자질 인식을 비교한

다.

3. 용어의 정의

1) 진로인식

이론적 정의: 자신의 잠정적 능력과 적성, 특기

에 대한 이해, 직업과 일에 대한 이해, 일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등 앞으로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소양을 포함한다[1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직업의 속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Rognstad et al.[13]의 직업 

선택에 대한 평가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도구를 Bang & Cho[8]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

정한 값을 말한다.

2) 간호사 자질 인식

이론적 정의: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성품이

나 능력, 전통적으로 헌신, 신뢰, 성실을 포함한 숙

련된 기술, 병원 정책이나 사회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8].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에게 필요한 

자질로서 Jo & Lee[14]가 유아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를 Bang &

Cho[7]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3년제 간호대학을 다니는 3학년과 4

년제 간호대학을 다니는 4학년의 학제별 진로인식,

간호사 자질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진주, 부산, 서울에 소재한 2곳

의 3년제 간호대학을 다니는 3학년 75명, 2곳의 4

년제 간호대학에 다니는 4학년 126명으로 총 201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G-power program(version 3.1)을 이용하여 연구

에 필요로 하는 최소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effect

size =.25, power = .80) 그 결과 산출된 표본의 수

는 158명이었으며, 탈락률 20.0%를 감안하면 본 연

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90명이었다.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8 No.3 (September 2014)

- 210-

3. 연구 도구

1) 진로 인식

본 연구에서는 Rognstad et al.[13]이 직업 선택

에 대한 평가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도구

로 Bang & Cho[7]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5점 척도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직업에 대한 속성

이 더 높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Bang & Cho[7]

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 .7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값은 Cronbach's ⍺= .81이

었다.

2) 간호사 자질 인식

본 연구에서는 Jo & Lee[14]가 유아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를 Bang

& Cho[7]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Bang & Cho[7]의 연구에서 항목 당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이다. 5점 척도로 총 10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에게 

매우 필요한 자질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4.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3년 10월 1일부터 12

월 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본 연구자는 진주, 부산,

서울에 소재한 2곳의 3년제 간호대학과 2곳의 4년

제 간호대학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을 구

두로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았다. 그 이후 연구자가 

해당학교의 간호학과에 방문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에 연구 참여에 

동의를 받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 후 수거하였

다. 총25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는 250부였다. 이중 불충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201부의 설문지를 자료로 분석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을 위한 윤리적 고려로 자료수집 전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과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경상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GIRB-G14-Y-0020). 승인 이후에 진주, 부산,

서울의 간호대학을 방문하여 학과장의 허락을 받

고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대상자들에게 사생활 

보호와 연구목적 이외에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을 미리 알리고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

을 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를 서면동의로 받았으

며, 자료 수집 시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

석하였다.

2) 학제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x²-test로 

분석하였다.

3) 진로인식, 간호사 자질 인식의 정도와 순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4)학제에 따른 진로인식, 간호사 자질 인식의 차

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학제에 따른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

구 대상자는 총 201명으로 3년제 75명, 4년제 126

명이었으며 학제에 따른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

(F=2.081, p=.353), 성별(t=.308, p=.636), 종교

(t=.010, p=1.000), 경제수준(F=1.371, p=.504), 간호

학과 입학동기(F=5.864, p=.320), 입학선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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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699, p=.593)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고등학교 출신 지역(F=6.28, p=.04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3년제와 4년제에서 모두 

진주, 부산지역보다 타 지역 출신들이 많았다. 고

등학교 전공(F=16.34, p=.000)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3년제에서는 문과 41명(54.7%)이 가장 

많은 반면 4년제에서는 이과 87명(69.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석차(F=7.994, p=.018)에

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중간31-70%가 3년제

에서 46명(61.3%), 4년제에서 55명(43.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학제별 진로인식 정도와 순위 및 학제에 따
른 진로인식의 차이

학제별 진로인식에 대한 정도와 순위는 <Table

2>와 같다. 간호사라는 직업으로서의 진로인식에 

대한 학제별 문항 순위와 차이를 보면 높은 순위

의 인식으로는 직장 환경 및 인간관계가 3년제 평

균4.60±.65점으로 1순위, 4년제 평균4.49±.60점으로 

1순위로 3, 4년제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군의 차이는 없었다(t=1.186, p=.237). 두 번째로 

높은 인식은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였으며, 3년제 

평균 4.26±.77점으로 2순위, 4년제 평균 4.13±.68점

으로 3순위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두 군의 차이는 없었다(t=1.253, p=.212). 세 번

째로 높은 인식은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이라고 하

였으며, 3년제 평균 4.26±. 68점으로 3순위, 4년제 

평균 4.11±.73점으로 4순위로 두 군의 차이는 없었

다(t=1.482, p=.140).

3, 4년제에서 전반적인 진로인식에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낮은 순위의 인식으로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한 직업으로 인식(t=2.933, p=.004)에서는 두 

군의 차이가 있으며, 3년제에서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한 직업(평균 3.45±.91)인식이 더 높았다. 또한 

창조하고 새로 만드는 것을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t=2.328, p=.021)에서도 두 군의 차이가 있으

며, 3년제에서 창조하고 새로 만드는 것을 할 수 

있는 직업(평균 3.38±.86점)인식이 더 높았다.

3. 학제별 간호사 자질 인식 정도와 순위 및 학
제에 따른 간호사 자질 인식의 차이

학제별 간호사 자질 인식에 대한 정도와 순위는 

<Table 3>과 같다. 3, 4년제가 공통적으로 높게 인

식하는 간호사 자질로는 의사소통(t=-.511, p=.610)

과 대인관계(t=-1.304, p=1.94)로 3년제 환자 및 보

호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평균 4.52±.66점으로 1순위,

동료와의 협조적 관계 형성 평균 4.48±.66점으로 2

순위, 4년제 동료와의 협조적 관계형성 평균 

4.59±.56점으로 1순위, 환자 및 보호자와의 의사소

통능력 평균 4.56±.54점으로 3순위로 나타났으며,

두 군의 차이는 없었다. 반면 공통적으로 낮게 인

식하는 간호사 자질로는 교육연구능력(t=-.546,

p=.586)과 유머감각(t=.823, p=.412)으로 3년제 교육 

연구능력 평균 3.65±. 84점으로 9순위, 유머감각 

평균 3.44±. 84점으로 10순위, 4년제 교육 연구능

력 평균 3.71±. 71점으로 9순위, 유머감각 평균 

3.55±. 79점으로 10순위로 나타나 두 군의 차이는 

없었다.

3, 4년제에서 전반적인 간호사 자질인식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직업윤리(t=-.551, p=.582)에 대한 

인식에서 3년제 평균 4.30±.75점으로 7순위, 4년제 

평균4.59±.44점으로 2순위로 나타나 4년제에서 더 

지각정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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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2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x²(p)Associate(n=76) Bachelor(n=126) Total(n=201)
Region of origin Jinju 24 (32.0) 23 (18.3) 47 (23.4) 6.28(.043)

Busan 9 (12.0) 27 (21.4) 36 (17.9)
Etc 42 (56.0) 76 (60.3) 118 (58.7)

Types of highschool Liberal arts 41 (54.7) 36 (28.6) 77 (38.3) 16.34(.000)
Sciences 30 (40.0) 87 (69.0) 117 (58.2)
Commerce 4 ( 5.3) 3 ( 2.4) 7 ( 3.5)

Gender Female 66 (88.0) 114 (90.5) 180 (89.6) .308(.636)
Male 9 (12.0) 12 ( 9.5) 21 (10.4)

Age 20-24 72 (92.0) 115 (91.3) 187 (93.0) 2.081(.353)
25-29 3 ( 4.0) 9 ( 7.1) 12 ( 6.0)
30 Above 0 ( 0.0) 2 ( 1.6) 2 ( 1.0)

Religion Yes 44 (58.7) 73 (57.9) 117 (58.2) .010(1.000)
No 31 (41.3) 53 (42.1) 84 (41.8)

Academic
achievement Good 1-30% 23 (30.7) 45 (35.7) 68 (33.8) 7.994(.018)

Average 31-70% 46 (61.3) 55 (43.7) 101 (50.2)
Poor 71-100% 6 ( 8.0) 26 (20.6) 32 (15.9)

Economic level High 4 ( 5.3) 4 ( 3.2) 8 ( 4.0) 1.371(.504)
Middle 61 (81.3) 110 (87.3) 171 (85.1)
Low 10 (13.3) 12 ( 9.5) 22 (10.9)

Admission motivation Aptitude 18 (24.0) 21 (16.7) 39 (19.4) 5.864(.320)
Employment 39 (52.0) 76 (60.3) 115 (57.2)
Social contribution 0 ( 0.0) 1 ( 0.8) 1 ( 0.5)
Entrance exam
result 1 ( 1.3) 7 ( 5.6) 8 ( 4.0)
Persuasion 15 (20.0) 17 (13.5) 32 (15.9)
Etc 2 ( 2.7) 4 ( 3.2) 6 ( 3.0)

Time for selection
nursing major

Elementary
school 3 ( 4.0) 2 ( 1.6) 5 ( 2.5) 3.699(.593)
Middle school 5 ( 6.7) 8 ( 6.3) 13 ( 6.5)
1st grade of
High school 10 (13.3) 10 ( 7.9) 20 (10.0)
2nd grade of
High school 9 (12.0) 21 (16.7) 30 (14.9)
3rd grade of
High school 30 (40.0) 58 (46.0) 88 (43.8)
Application period 18 (24.0) 27 (21.4) 45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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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nk and average of Future Career Recognition (N= 201)

Categories Associate Rank Bachelor Rank t(p)M ±SD M ±SD
Good atmosphere and relation with peers 4.60 ±.65 1 4.49 ±.60 1 1.186(.237)
Job sccurity 4.26 ±.77 2 4.13 ±.68 3 1.253(.212)
A job with flexible working time 4.26 ±.68 3 4.11 ±.73 4 1.482(.140)
High salary 4.22 ±.72 4 4.07 ±.73 5 1.448(.149)
An interesting job 4.17 ±.86 5 4.14 ±.71 2  .271(.787)
A job with plenty of spare time 4.12 ±.73 6 4.03 ±.74 6  .815(.416)
A job with social reputation 4.09 ±.75 7 3.96 ±.68 8 1.279(.202)
A job where you can do something useful and 
show your ability 4.01 ±.76 8 3.97 ±.65 7  .367(.714)
Good possibilities to be promoted 3.88 ±.88 9 3.73 ±.78 9 1.249(.213)
A job where you can help others 3.66 ±.81 10 3.56 ±.78 11  .890(.374)
A job with human contact 3.60 ±.91 11 3.50 ±.83 12  .728(.467)
A job where you can be independent 3.49 ±.93 12 3.58 ±.72 10 -.745(.457)
Possibilities for parttime working 3.45 ±.91 13 3.07 ±.87 14 2.933(.004)
A job where you can create and form 3.38 ±.86 14 3.09 ±.85 13 2.328(.021)

p < .05

<Table 3>Rank and average of Nurse’s Characteristics Recognition (N= 201)

Categories Associate Rank Bachelor Rank t(p)M ±SD M ±SD
Communicative skill 4.52 ±.64 1 4.56 ±.54 3 -. 511(.610)
Cooperation relationship 4.48 ±.66 2 4.59 ±.56 1 -1.304(.194)
Concem and love for patient 4.46 ±.66 3 4.34 ±.59 7  1.382(.168)
Professional nursing knowledge 4.45 ±.59 4 4.41 ±.61 6   .460(.646)
Physical health 4.40 ±.73 5 4.46 ±.58 5 -. 604(.523)
Nursing skill 4.32 ±.77 6 4.46 ±.58 4 -1.431(.155)
Professional ethics 4.30 ±.75 7 4.59 ±.44 2 -. 551(.582)
Contribution for nursing 3.93 ±.74 8 3.80 ±.74 8  1.141(.255)
Teaching and research ability 3.65 ±.84 9 3.71 ±.71 9 -. 546(.586)
Humor 3.44 ±.84 10 3.55 ±.79 10  . 823(.412)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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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3년제 간호대학의 3학년과 4년제 간

호대학의 4학년을 대상으로 곧 취업에 나갈 상황

에서의 간호대학생의 진로인식, 간호사 자질 인식

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비교 조사연구이

다.

입학 동기에서는 취업보장 때문에 입학을 결정

하였다가 3년제 39명(52.0%), 4년제 76명(60.3%)으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년제와 4년제

가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일개 간호대학생의 진로인

식 Bang & Cho[7]의 연구결과에서 전문직을 원해

서 와 직업안정성 때문에 가 50%이상이었고, 유아

교육과 신입생의 교육관에 관한 연구[15]에서도 진

학 이유가 3년제, 4년제 대학생 모두 장래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과의 선택이 73.5%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여 본 연구와 같이 대학생의 취업보장

이 중요한 대학 전공 선택 기준이였다. 간호과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3년제의 취업률은 69.7%, 4

년제의 취업률은 74.9%로 취업전망이 밝은 학과로 

간주되고 있으며[16] 지속적으로 대학 입학의 선택 

동기가 취업보장인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간호학과 지원생의 동기도 높은 취업과 고용안

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결과

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간호학과 입학 결정 

시기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결정한다가 3

년제 30명(40.0%), 4년제 58명(46.0%), 수능 이후에

는 3년제 18명(24%), 4년제 27명(21.4%)로 3년제와 

4년제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Bang & Cho[7]

의 연구결과에서 간호학과생들의 경우 수능 이후

에 결정한다가 50.3%를 보고하여 본 연구의 대상

자들에 비해 수능 이후의 결정이 더 높았다. 이는 

과거 청소년들이 Bang & Cho[7]의 연구에서와 같

이 대학 선택이나 학과 선택에서 성적을 중요 결

정 요소로 간주하였다면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자

신의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고등학교 시

절부터 먼저 결정하고 학교 지원을 선택하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인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많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간호사라는 직업으로서의 진로인식에 대한 학제

별 문항 순위와 차이를 보면 높은 순위의 인식으

로는 직장 환경 및 인간관계가 3년제 평균4.60±.

65점으로 1순위, 4년제 평균4.49±. 60점으로 1순위

로 3, 4년제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군

의 차이는 없었다(t=1.186, p= .237). 이는 신입 간

호사의 이직 의도 요인 연구[4]에서 환경과 대인관

계로 나타났는데 환경의 측면에서는 개인적 문제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많았고,

상사나 동료와의 인간관계 간의 어려움으로 나타

나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학제에 따른 차이가 없

어 간호학생들이 간호사 직업에 있어 환경과 대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간호사의 이직 의도 연구[17]에서도 이직 

의사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관계 지향문화

였고, 미국의 임상간호사들의 경우에서도 동료와의 

갈등이 이직 여부에 중요한 요인[18]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같이 간호사는 동료 관계가 중요한 

직업 환경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므로 간호사 직업에 대한 속성을 3, 4년제 모두 동

료관계로 높게 인식하고 있어 좋은 인간관계를 맺

어 직장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높은 인식은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

였으며, 3년제 평균 4.26±.77점으로 2순위, 4년제 

평균 4.13±. 68점으로 3순위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군의 차이는 없었다(t=1.253,

p=.212). 이는 대학생 취업선호도 조사[19]에서 정

규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직업의 안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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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따라서 학제에 따른 차이 없이 경기 불황과 

실업난 등의 여파로 고용 안정성을 우선순위로 삼

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높은 인식은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이

라고 하였으며, 3년제 평균 4.26±.68점으로 3순위,

4년제 평균 4.11±.73점으로 4순위로 두 군의 차이

는 없었다(t=1.482, p=.140). 이는 Bang & Cho[7]의 

연구에서는 평균 4.11±.61점으로 인식의 정도는 차

이가 없었으나 비교적 낮은 순위인 8순위로 나타

난 점에 비해 높은 순위를 보인점이 차이가 있다.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 역시 근무환경에 속하는 부

분으로서 간호사의 직업이 직업적 조건에 대한 측

면이 우선시 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낮은 순위의 

진로인식에서는 창조하고 새로 만드는 것을 할 수 

있는 직업에서 3년제에서는 평균 3.38±.86점으로 

14순위, 4년제에서는 평균 3.09±.85점으로 13순위

로 나타나 두 군의 차이가 있었다(t= 2.328,

p=.021). 3년제 학생들은 보통 이상으로 인식되는 

반면 4년제 학생들에게는 보통수준보다 낮게 여기

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

라 병원조직변화로 간호조직의 구성원들에게도 창

의적 사고와 활동을 요구하며 새로운 업무과정을 

만들고 간호성과를 요구[22]하고 있어 간호직에서

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여겨진다. 또한 

파트 타임 근무가 가능한 직업인식으로 인식은 3

년제 평균 3.45±.91점으로 13순위, 4년제 평균 

3.07±.87점으로 14순위로 나타나 두 군의 차이가 

있었다(t= 2.933, p=.004). 이 두 문항에 있어서는 4

년제가 3년제 간호 대학생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ng &

Cho[7]연구에서 4년제 대학생들이 파트타임 근무

가 가능한 직업인식에서 평균 2.70±. 78점으로 가

장 낮게 인식되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

라서 간호사 직업에 있어 창조 하는 것, 파트 타임

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특히 4년제 대학생들이 

간호 직에 있어 근무 유연성의 가능성을 낮게 보

고 있는 것으로 이런 점이 결혼, 출산, 육아 과정

에서 경력단절을 초래하게 되어 유휴간호사를 발

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병원이나 간호협회에서 직

업 고용 차원에서 다양한 탄력적 근무형태를 도입

하고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인

식이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은 3년제 평균 4.09±.

75점으로 7순위, 4년제 평균 3.96±.68점으로 8순위

로 3, 4년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1.279,

p=.202) 비교적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는 Bang &

Cho[7]의 연구에서도 10순위로 낮은 수준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전히 학제에 따

른 차이가 없이 간호 대학생들의 경우 간호사 직

업이 사회적 인식이 좋은 직업이라는 점에 낮게 

동의하고 있었다. 이는 간호사 이미지 연구[20]에

서 간호 대학생들이 교육과정과 임상실습을 거치

는 동안 실망스러움과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나

기도 한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며 졸업을 앞두고 있

고 임상실습을 마친 이후라 더욱 현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간호사 이

미지연구[21]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간호사의 

이미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 분야 진출과 취업 

용이성 등으로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간호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

하고 있으며, 이런 사회적 인식 변화가 간호 대학

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타전공 

대학생들의 경우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취업에 대

한 인식 연구[22]에서는 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학생들은 타인이 생각하는 유

아교사의 사회적 지위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유아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연구결

과는 유아교육과정 중에 유아교사에 대한 직업적 

소양과 자부심을 강화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

로 주장하고 있어 간호학생들에게도 학교과정에서

부터 간호사 직업의 중요성과 자부심 높여 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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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직업에 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

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사 자질 인식에 대한 학제별 문항 순위와 

차이를 보면 3, 4년제가 공통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간호사 자질로는 의사소통능력과 대인 관계 능력

으로 이는 간호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능

력들 중 효과적인 전문직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하

는 자질로서 제시하고 있으며[24] 간호대학생의 의

사소통능력 연구[25]에서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

에 3.51점으로 나타나 환자 중심 의료 환경에서 의

사소통능력의 중요함이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3,

4년제 모두 대상자가 졸업학년으로서 임상실습 현

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간호 상황에서 관계 형성을 

중요한 자질의 하나로 꼽아 간호하는 대상자와 동

료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사소통능력과 대

인관계 능력을 간호 대학생들에게 증진시킬 필요

가 있다.

반면 공통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간호사 자질로

는 유머, 교육연구능력, 간호학 발전에 기여하려는 

열정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2]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교육기관에 따라 졸업 이후에 

학생들에게 기대한 능력들은 비판적 사고, 숙련된 

간호기술, 의사 소통술, 간호 지식, 전인간호 수행

능력으로 3, 4년제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지도력과 연구능력에서만 4년제가 3년제 보다 기

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들이 지각하

는 인식은 3, 4년제 모두 낮게 인식하고 있어 교육

의 기대 효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업윤리에서는 3년제에서 7순위, 4년제에서 3

순위로 나타나 3년제 보다 4년제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자질 중 하나로 자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

과는 Bang & Cho[7]의 연구결과보다 4년제에서 

과거에 비해 현재에는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간호사의 위치와 역할이 변

화되었고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간호의 범위가 확

대되어 일반인의 권리 신장과 의료인식의 제고로 

환자의 권리 주장에 대한 책임도 확대되어 간호 

직업윤리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23]. 복잡한 의

료 환경에서 윤리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이 시점

에서 3년제 교육과정에서 보충해야 할 것이다. 또

한 환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는 3년제에서 3순

위, 4년제에서 7순위로 나타나 4년제보다 3년제에

서 더 강조하고 있는 간호사 자질 중 하나로 자각

하고 있었다. 간호사는 생명윤리를 바탕으로 인류

와 사회에 봉사하는 전문직으로 직업적 목적과 기

능, 이념이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인간 

존엄성은 중요하다[23]. 따라서 4년제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교육을 더욱

더 보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 직업에 대한 진로인식에서 높게 

인식하는 것은 3, 4년제 모두 대인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반면 낮게 인식하는 것은 창

조하고 새로 만드는 것, 파트타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특히 4년제 대학생들이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근무형태의 홍보가 간호대

학에서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학제에 따른 대부분의 진로

인식, 간호사 자질 인식에서 3, 4년제가 공통점을 

보여주었으며, 창조하고 새로 만드는 것을 할 수 

있는 직업, 파트타임이 가능한 직업으로의 인식에

서만 차이가 있었다. 간호사 자질 인식에서는 직업

윤리에서 4년제가 더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년제로 전환된 많

은 간호대학들이 간호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많은 

노력으로 보이며 4년째로 일원화가 되는 것이 옳

은 방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

으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실무현장

에서 3년제로 졸업한 간호사들이 거의 70%를 차지

하여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이 학사 수준의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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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확대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4년제에 비해 3년제

에서 부족하게 나타난 직업윤리 면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이 스스

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만한 전문직업인으로 사

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부터 진로인

식과 간호사 자질 인식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반

드시 필요하며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

육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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